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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 사회는 어느새 1년 이상 코로나19 라는 사상 초

유의 호흡기질환 팬데믹으로 모든 활동이 취소, 축소 및 

제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확산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적

어 다소 안도감이 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

나19의 계속되는 확산은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은 다수의 인원이 재실 또는 이용하는 시

설로서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로 지칭하며 연면

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다중이용시설 : 평균 연면적 1,000m² 이상의 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

-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불특정 다수

가 이용하는 시설 중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 정의

이와같이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우리는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다중이용시설

에서의 감염 확산을 걱정해 왔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3밀(밀폐, 밀집, 밀접)공간으로서 감염된 공기를 배출시

키는 환기장치가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는 그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 다중이용시설에

서의 생활속 거리 두기로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

을 상시 열어두거나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라는 매우 포

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전부였다. 

선진외국인 경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업소에도 용도

별 환기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기질 및 실내오염

원에 따라 환기장치의 설계 및 성능 관련하여 세부 규

정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미국인 경우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에서는 <표 1> ASHRAE 

Standard 62.1-2019와 같이 각 시설물별로 환기량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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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대응 환기계획 
Ventilation Plan for Corona 19 in Multi-use Facilities

구분 인당 외부공기 환기율 (cfm/person) 인당 외부공기 환기율 (L/s/person) 면적별 외부공기 환기율 (cfm/ft²) 면적별 외부공기 환기율 (L/s/m²)

① 교실 10 5 0.12 0.6

② 도서관 5 2.5 0.12 0.6

③ 체육관 20 10 0.18 0.9

④ 객실(호텔) 5 2.5 0.06 0.3

⑤ 5~8세 교실 10 5 0.12 0.6

⑥ 9세 이상 교실 10 5 0.12 0.6

⑦ 대학연구실 10 5 0.18 0.9

⑧ 식당 7.5 3.8 0.12 0.9

⑨ 은행 7.5 3.8 0.06 0.3

⑩ 운송업 대기장소 7.5 3.8 0.06 0.3

⑪ 사무실 5 2.5 0.06 0.3

⑫ 주거 10 5 0.12 0.6

⑬ 법정 5 2.5 0.06 0.3

⑭ 연무, 무도장 20 10 0.06 0.3

⑮ 펫샵 7.5 3.8 0.06 0.3

표 1. ASHRAE Standard 62.1-2019 시설물별 환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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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데 특히 인당, 면적별로 지정하여 환기기준

을 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환기방식 및 환기량에 따른 환기효과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감염은 대부분 비말

(飛沫, droplet)로 알려져 있다. 비말감염이란 기침.재채

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비말)에 바이러스.세균

이 섞여 나와 타인의 입, 코로 들어가 감염되는 형태이

다. 비말 크기는 5㎛(1㎛=100만분의 1m) 이상이며, 기침

을 한 번 하면 최대 약 3000개의 비말이 전방 2m 내에 분

사된다고 한다. 따라서 비말감염의 1차적 전염을 막기위

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그러나, 비말이 공기 중

에 내뿜게 되면 훨씬 멀리 퍼질 위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체에서 튀어나오는 비말은 공기 중 레이저 광선을 이

용해 측정한 결과 1분간 평균 약 1000개 이상 생성되어 8

분 이상 공기 중에 잔류 된다고 한다(미국 국립보건원, 출

처: 헬스컨슈머(http://www.healthumer.com).

본 연구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말발생 

후 60분 후 60,000개의 비말이 밀폐된 실내공기 중에 부

유하고 있을 때를 가정하여 환기방식과 환기량에 따른 

비말감소를 다음 수식에 의하여 계산해 보았다. 

일반환기모드                                                 - 수식(1) 

내부순환모드                                                 - 수식(2)

여기서, V : 실체적(㎥) = 7.5×9×2.6m/ 비말 크기 : 5㎛

            Di : 바이러스에 오염된 실내 발생 비말 개수(개/㎥)

            De : 잔존 실내 바이러스 비말 개수(개/㎥), 이전 Di 

            Dg : 바이러스 비말 생성 개수(개/㎥)

            Di : 침기로 인한 오염된 비말 개수(유입-유출)

                   (개/㎥)

            DEA : EA로의 실내 바이러스 비말 배기량(개/㎥)

            DSA : SA로의 실내 바이러스 비말 배기량(개/㎥)

                    (H13 필터 사용 시)

그림 1.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환기방식에 따른 비말감소율



44 건축 I 제65권 제05호 I 2021년 05월호

발언과 논평

즉, 그림 1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비말발생 초기 60,000

개 발생에서 자연환기일 경우 50,000개로 감소하고 있었

다. 그러나,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1.5회 풍량을 도입할 경

우에는 40,000개(내부순환), 30,000만개(외부순환)로 각각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기량을 증가시(1.5회

에서 2.8회 그리고 최대 4.5회로)에는 비말이 각각 18,000, 

10,000개로 더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 더욱이 환기장치가 

30분 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밀폐된 실에 생성된 비말이 거

의 전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기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미국의 EPA(환경청)에 따르면 건물의 경우 창문과 문

을 여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유

용한 시나리오는 훌륭한 환기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한다. 즉, 밀폐된 실내에 외부 공기로 환기를 늘리는 것

이 항상 가능하거나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와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 또는 특정 방에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고 1인당 유효 환기율을 높이면 환기효과를 

극대화할 수 한다고 한다(출처: Cecilia Amador de San 

Jose, 2020).

우리 사회는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장

기화로 단절되었고 경제는 깊은 터널 속에서 좀 처럼 빠

져나오지 못하고 특히, 건축분야도 물량축소와 매출감소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코로나19 백신(Vaccine)이 개

발 및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추운겨울이 지나가

고 온도가 다시 상승되는 계절에 특히 밀폐된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감염확산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건축인들의 바램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

다.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환기계획을 건축적으로 

잘 검토하여 코로나 19의 감염 재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빠른시기에 예전처럼의 일상생활을 다시 즐길 수 있기를 

학수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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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삼형제

이 책은 평소 꽃을 좋아하는 시인이 그동안 꽃에 대해 쓴 동시조 100여 수를 한 권

으로 묶은 책이다. 이번에도 책 제목에는 작가의 아들 삼형제를 의미하는 ‘삼형제’

를 넣었다. 그는 앞서 동시집 <까만콩 삼형제>와 <별꽃 삼형제>, 동시조집 <기러

기 삼형제>를 낸 바 있다. 책은 제1부 개나리꽃 피는 길, 제2부 라일락 향기, 제3부 

벚꽃 길, 제4부 연꽃 마음, 제5부 해바라기 삼형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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